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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통계청 차장 김광섭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한국범죄분류 공동세미나」에 자리해 주신 내빈 여러분, 특히 공동으로 주관한 대한

범죄학회와 곽대경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통계청은 UN에서 마련한 국제표준범죄분류를 바탕으로 그동안 한국형 범죄분류를 개발해왔습니다. 연구

결과와 주요 쟁점에 대해 관련 부처 및 학계 연구자 분들과 소통하고 논의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여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세미나를 통해 범죄통계의 국제비교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분류 기반의 한국범죄분류 개발 필요성과 

타당성 충분히 공유하였고,  국제분류와 국내 죄명코드의 연계내용과 형사사법 전산정보(형사사법정보

시스템)를 활용한 시산결과를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통계청에서 왜 범죄분류를 개발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통계청은 국가

통계 주무부처로서 승인통계 작성을 위한 분류, 용어, 기법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   회   사

통계청 차장 김 광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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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분류의 경우, 범죄에 대한 정의나 기록방식, 법령 등이 국가마다 달라서,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범죄

통계 작성을 위한 표준화된 국제분류 마련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엔통계위원회는 수년의 연구와 논의 끝에 2015년에 “통계작성을 위한 국제범죄분류”를 표준으로 채택

하였고, 통계청은 국제표준을 준수하고, 표준화된 작성기준을 제공하여 국내 범죄통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범죄분류를 개발해 왔습니다. 

그동안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국회 정책토론회 및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동력을 확보해왔으며, 그 결실로 올해에 한국범죄분류체계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류체계의 추가 검토, 보급과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과제들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국내

범죄통계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다른 결실로, 통계청은 국제범죄분류 개발·관리기관인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의 업무협력을 

위해 2019년에「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태지역 범죄통계발전의 허브 역할수행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협력센터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 

및 전문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범죄분류 및 범죄통계의 미래를 위한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여러 해 동안 한국범죄분류체계 개발연구 부처협업 TF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위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를 위해 애써주신 대한범죄학회와 곽대경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강을 

해주실 김성언 교수님을 비롯하여 세션별 좌장,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와 점점 차가워지는 날씨에도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

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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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분류 체계구축과 범죄통계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통계청과 대한범죄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5회 한국범죄분류 공동세미나」를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의 후원으로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광섭 차장님과 통계청 관계자분들, 특강을 준비해 주신 경남대학교 

김성언 교수님, 발표를 준비해 주신 충남대학교 곽대훈 교수님을 비롯하여 각 세션의 좌장, 발표, 토론을 

맡아주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학회 회원여러분 및 내외 귀빈 여러분들 덕분에 이 자리가 

더욱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념과 정의 및 원칙에 근거한 국제범죄분류(ICCS)는 2015년 제46차 UN통계위원회에서 

멕시코 통계청과 유엔마약범죄사무국이 공동 개발하여 채택된 것으로 범죄통계의 일관성과 국제 비교성을 

높이고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범죄분류 해석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정책연구용역 수행에 앞서 2016년에는 한국범죄분류의 기초단위인 죄명코드와 연계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통계청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및 치안정책연구소가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초연구”의 TF팀을 

구성하여 기관 공동 번역 작업과 검토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축   사

대한범죄학회 회장 곽 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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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에 국제기구인 UN통계위원회의 국제범죄분류(ICCS)의 채택과 이행권고에 따라 한국범죄분류 개발 

의무를 이행하고자 2017년부터 2019년에 걸쳐 통계청이 주관한 3개의 정책연구용역이 수행되었습니다.

우선 2017년에는“한국범죄분류 개발 타당성 연구”를 통해 국제범죄분류(ICCS)의 분류단위와 한국범죄

분류의 기초단위인 죄명코드의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2018년에는“한국범죄분류 개발 2차년도 

연구”를 통해 국제범죄분류의 살인, 사기, 공공질서 침해행위와 죄명코드와의 연계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상해, 성범죄, 폭력과 협박 동반 재산침해, 약물 및 향정약품 위법행위, 공공안전과 국가보안 

위반행위, 자연환경 위해행위 등에 대한 국내 죄명코드와의 연계 및 시산을 통해 한국형 범죄분류체계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20년 오늘 “한국범죄분류 개발 4차년도 연구”사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연구의 주요목적은 통계청의 3개년도 사업을 통해 도출된 한국형 범죄분류체계(안) 및 ICCS-죄명코드 

연계표를 재검토하고 범죄통계 시산 및 분석을 통해 연계의 적정성을 재확인하며 이를 바탕으로 수정된 

한국범죄분류체계(안)을 도출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한국범죄분류별 해설서를 작성하고 한국범죄분류 

제정 및 표준화를 위한 전략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공하여 한국범죄통계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공동학술세미나는 국제기준 범죄통계 생산의 중요성과 활용사례를 검토하고, 개발된 한국범죄분류

(안)의 결과인 국제범죄분류 특성 및 한국범죄명 연계 원칙 및 결과에 대하여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범죄분류 개발 주요 쟁점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정책 수립을 위한 

범죄분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비록 코로나 19위기 속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적극

적인 협조로 고난을 극복하는 모습에서 K-방역의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범죄분류개발의 성과가 사회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의미있는 기초 작업으로 국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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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시   간 내   용

10:00~10:30 등 록

10:30~10:40 개회 / 국민의례 / 내빈소개 박현정 사무관(통계청)

10:40~10:50 개회사 김광섭 차장(통계청)

10:50~11:00 축사 곽대경 회장(동국대, 대한범죄학회)

11:00~11:30 특강 : 국제기준 범죄통계 생산의 중요성과 활용사례 김성언 교수(경남대)

 종합 발표 

11:30~12:00
국제범죄분류기반 한국범죄분류(안) 개발결과

: 국제범죄분류 특성, 한국범죄명 연계 원칙 및 결과
곽대훈 교수(충남대)

12:00~13:05 오 찬

세션 Ⅰ 주요쟁점 좌장 : 박철현 교수(동의대)

13:05~13:25 한국범죄분류 개발 주요 쟁점 및 해결방안 모색 지유미 교수(대구대)

13:25~13:50 토론 및 질의응답

임석순 교수(한경대)

정영훈 교수(호서대)

손은락 과장(통계청)

13:50~14:05 휴 식

세션 Ⅱ 개선과제 좌장 : 이순래 교수(원광대)

14:05~14:25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정책수립을 위한 범죄분류 활용방안 강   욱 교수(경찰대)

14:25~14:50 토론 및 질의응답
김대권 교수(건양대)

서준배 교수(경찰대)

폐 회

14:50~15:00 총평 및 폐회사 강창익 통계정책국장(통계청)



CONTENTS

  2. 종합 발표 21

국제범죄분류기반 한국범죄분류(안) 개발결과 : 국제범죄분류 특성, 한국범죄명 연계 원칙 및 결과

곽대훈 교수(충남대)

  3. 세션 Ⅰ 주요쟁점 좌장 : 박철현 교수(동의대) 39

한국범죄분류 개발 주요 쟁점 및 해결방안 모색

지유미 교수(대구대)

  4. 세션 Ⅱ 개선과제 좌장 : 이순래 교수(원광대) 49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정책수립을 위한 범죄분류 활용방안

강   욱 교수(경찰대)

  1. 특강 09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범죄 통계 생산의 중요성과 활용

김성언 교수(경남대)





1
특 강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범죄 통계 생산의
중요성과 활용

김성언 교수(경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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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통계의 생산에 있어 국제 기준이 왜 중요한가?

국제 표준 범죄 통계의 활용 가능성은 어떠한가?

범죄 통계는 왜 중요한가?1

2

3

강연 주제

김성언(경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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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법기관이 법적인 해석에 근거하여 수집한 자료

• 실제 범죄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로 다루지 않을 수
있음

타당성의 문제

• 인지도와 관련된 문제

• 수사 기관이 인지하지 못하는 암수 범죄(숨은 범죄)의 발생

신뢰성의 문제

• 일관성의 문제

• 형사사법기관의 법 집행 의지에 따라 범죄율이 가변적일 수 있음

탄력성의 문제

1. 범죄 통계의 중요성

 공식적인 범죄 통계

 범죄의 현황과 추세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

 우리 사회의 안전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자 거울

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형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대표

적인 경험적 자료

 다양한 수요자 층을 갖고 있는 자료: 학자, 실무자, 언론, 시민

 범죄 현상의 일반화나 이론 검증에 중요한 자료

 한계를 갖고 있는 통계

특강   l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범죄 통계 생산의 중요성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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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범죄 통계의 중요성

 국제 표준 범죄 통계의 중요성과 의의

 통계의 집계 방식이 국제화, 표준화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범죄

현실을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음

 영미권의 ‘burglary’에 대응하는 한국의 범죄 유형은?

 국가 간 살인 범죄의 집계 방식의 차이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범죄 통계 체계를 마련하는 일은 우리 통

계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 표준화된 집계 기준 마련은 범죄 통계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

1. 범죄 통계의 중요성

 공식적인 범죄 통계

 통계는 항상 왜곡될 수 있고 정책 의제를 생산하는 집단의 입맛

에 맞게 편집될 수 있음 -> 바로 이런 위험성 때문에 통계와 그

생산 과정은 투명하게 개방되고 공공의 장을 통해 비판되고 개선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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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범죄 통계의 중요성

 국제 표준 범죄 통계 분류 체계

 목적

 국제적으로 통일된 통계 자료의 작성 및 공표의 기준을 만들어 국가

간 범죄 통계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 확보

 기준

 법률 체계가 아닌 구체적인 범죄 행위의 유형에 따른 분류가 원칙

 가급적 법률 용어보다 일상 용어 사용

 국가 간 합의를 통해 범죄 행위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

2.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범죄 통계의 중요성

 우리나라 공식 범죄 통계의 특징

 범죄 행위 중심이 아닌 법률을 기준으로 한 분류 체계

 법적 정의와 법적 범주에 맞추다 보면 초기 입력 과정에서 범죄 행위와 관련한 주

요 정보가 소실될 수 있음

 범죄피해조사 자료와 비교하기가 쉽지 않음

 형사사법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범죄 분류 방식과 통계 수치

 일반적인 항목(성, 연령, 학력 등)을 제외하고 ‘기타,’ ‘미상‘에 해당하는 실제

적 결측 값이 많음

 모든 범죄 현상에 적용하고자 만든 틀을 개별 범죄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필연적

문제

특강   l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범죄 통계 생산의 중요성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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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한국범죄분류 공동세미나

2.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범죄 통계의 중요성

 한국의 과제

 기존 범죄 통계 집계 원 자료를 거의 통째로 개선해야 함

 1960년대 만들어진 통계 원표가 최근까지 그대로 사용되어 왔음

 범죄 통계의 원 자료를 세심하게 분리하고 재조합해야

 범죄 통계 생산 과정에 범죄학자, 통계학자 등 전문가 개입 강화

 독일: 범죄 발생 통계를 총괄하고 분석하는 연방형사청(BKA) 범죄 통계 핵심

담당자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범죄학자 -> 범죄학자, 법학자, 통계 전문가, 

실무가가 협의하여 행위 중심의 분류 체계 작성

 한국: 1-2명의 공무원이 범죄 통계 담당

2.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범죄 통계의 중요성

 국제 표준 범죄 통계 분류 체계

 분류 체계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세 분류를 통한 범죄의 집계

 단순히 범죄를 집계하는 목적에 한정하지 않고 정책과 연계된 정보

제공 -> 범죄 사건, 가해자, 피해자 정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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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범죄 통계의 중요성

 범죄 통계 생산 과정의 철저한 관리

 영국

 각 지방경찰청은 당해 관서 내 <전국 범죄 입건 기준(NCRS)>을 준수하

고 통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통계관리관(FCR)을 둠

 각 지방 경찰의 NCRS 준수 여부와 범죄 통계 체계 관리는 경찰감사청

(HMIC), 감사원의 감사 대상

 전국 범죄 통계 조정 그룹(National Crime Recording Steering Group)이

구성되어 정기적인 회합을 통해 입법상의 변화를 반영하고 경찰 통계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범죄 통계 자료 입력 규칙(HOCR)을

개정

2.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범죄 통계의 중요성

 범죄 통계 생산 과정의 철저한 관리

 독일

 각 주 일선 경찰서에 출구 통계 작성자가 배치되어 있음 -> 이들은

입구 통계 작성자들이 입력한 통계를 재검토하면서 범죄 분류 체계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함

특강   l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범죄 통계 생산의 중요성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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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한국범죄분류 공동세미나

2.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범죄 통계의 중요성

 수요자층을 고려한 범죄 통계의 생산

 독일범죄통계연보의 내용과 형식

 경찰 내부의 자체적인 범죄 동향 분석용 도구로서의 수요

 형법학자 및 범죄학자를 비롯한 연구 분야의 수요

 정치권과 입법을 위한 수요

 대중 매체와 국제 협력(Interpol, EU, UNDOC)을 위한 수요

2.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범죄 통계의 중요성

 수요자층을 고려한 범죄 통계의 생산

 범죄 통계는 형사사법기관이 일방적으로 요약해서 발표하는 형

식이 아니라 보다 전문성을 띤 연구자들이 연구에 활용할 수 있

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함

 현재 우리의 공식 범죄 통계는 연구 목적으로 집계된 것이 아니어서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범죄예방 및 형사정책의 경험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 가해자의 교정,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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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표준 범죄 통계의 활용 가능성

 국제 공동 연구의 가능성 증대

 범죄 통계 정보를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 개발

 국제 공동 연구 확산을 통해 범죄 문제에 공동 대응

 안전한 ‘코리아‘의 홍보 가능성 확대

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 발생률 -> 주요한 상품 자원

3. 국제 표준 범죄 통계의 활용 가능성

 외국과의 비교를 통한 현실적인 범죄 예방 정책의 개발 및 시행

 국가간 범죄 지표들의 비교 가능성이 높아짐 -> 한국 사회의 상대적

안전도 파악에 기여

 효과가 입증된 범죄 예방 프로그램의 도입 및 적용 가능성이 높아짐

 경험적 근거에 기초한 형사 정책의 개발 및 효과 검증

 ‘안전한’ 한국 사회의 발전 방향 설정에 기여 -> 삶의 질 향상

특강   l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범죄 통계 생산의 중요성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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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범죄분류(ICCS)

• 행위/사건의 대상(사람, 사물, 자연환경, 국가 등), 심각성(사망, 
해악을 가하는 행위 등), 범행방식(폭력, 위협 등), 관련
정책분야(재산권보호, 신체 보호 등) 등의 기준 적용

• 11개 대분류

• 대→중→소→세분류

연구배경

• 국제범죄분류(ICCS: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는 멕시코 통계청과
유엔마약범죄사무국(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이하 UNODC)이 공동 개발하여 2015년
제46차 유엔통계위원회에서 채택되었음

• ICCS는 범죄통계의 일관성과 국제 비교성을 높이고,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분류 해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념, 정의 및 원칙에 근거한
분류체계를 의미함

연구배경

종합발표   l  국제범죄분류기반 한국범죄분류(안) 개발결과 : 국제범죄분류 특성, 한국범죄명 연계 원칙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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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한국범죄분류 공동세미나

• 국제기구의 ICCS 채택 및 이행권고에 따른 한국범죄분류
개발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2017-2020년에통계청
주관으로 4개의 정책연구용역이 수행됨

• 2016년통계청, 한국형사정책연구원및 치안정책연구소가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초연구] TF를 구성하여 기관 공동 번역
작업과 한국범죄통계분류의기초 단위인 죄명코드와의연계
가능성을 일부 검토함

연구배경

• 국제범죄분류(ICCS)

• 성공적인 ICCS 도입을 위한 5단계 절차

연구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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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한국범죄분류 개발 2차년도 연구

• ICCS 대분류 01(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07(기망 또는 부패, 
사기 연관 행위), 08(공공질서및 국가의 권위와 존립을 침해하는
행위)과 죄명코드와의연계작업 실시하였음

• 2019년 한국범죄분류 개발 연구

• ICCS 대분류 02, 03, 04, 05, 06, 09, 10, 11에 대한 국내
죄명코드와의 연계 및 시산을 통한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도출(안)을 도출하였음

연구배경

• 2017년 한국범죄분류 개발 타당성 연구

• ICCS의 분류단위(대분류 11개, 중분류 62개, 소분류 165개, 
세분류 230개)와한국범죄분류의 기초 단위인 죄명코드의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 ICCS 매뉴얼의 분류단위 적용 지침을 바탕으로 현행
죄명코드와의 연계원칙을 제시하였음

연구배경

종합발표   l  국제범죄분류기반 한국범죄분류(안) 개발결과 : 국제범죄분류 특성, 한국범죄명 연계 원칙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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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한국범죄분류 개발 4차년도 연구

• 본 연구는 국제범죄분류(ICCS) 11개 대분류(01-11)를
연구범위로 함 (중분류 62개, 소분류 165개, 세분류 230개)

• ICCS-죄명코드연계원칙 검토

• 중복연계 및 미연계 코드 재분류 및 연계

• 범죄통계 시산을 통한 연계표 적합성 검증

• 특별법 연계방안 등 주요쟁점 사항 정리

• 대-중-소-세분류항목별 연계표 작성 및 해설서 작성

• 한국범죄분류(KCCS) 제정 및 표준화를 위한 전략 및 추후
연구 제언

연구배경

• 2020년 한국범죄분류 개발 4차년도 연구

• 연구용역의 주요목적은 통계청 1∼3차 년도 사업을 통해 도출된
한국형 범죄분류체계(안) 및 ICCS-죄명코드연계표를
재검토하고 범죄통계 시산 및 분석을 통해 연계의 적정성을
재확인하며 이를 바탕으로 수정된 한국범죄분류체계(안)을
도출하는데 있음

• 또한, 분류별 해설서를 작성하고 한국범죄분류 제정 및 표준화를
위한 전략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한국범죄통계 발전에 이바지함을 궁극적 목적으로 함

연구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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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원칙

①우리나라 범죄통계의 기본단위인 죄명코드를 ICCS의 연계
대상으로 한다. 

② ICCS의 항목분류 코드에 우리나라의 죄명코드를 연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③우리나라 죄명코드는 최하위 단위의 개별 코드를 이용하고, 
국제표준범죄분류역시 원칙적으로 가장 하위 단위의 코드를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차상위 단위의
코드를 연계한다.

연구방법

• 2020년 한국범죄분류 개발 4차년도 연구

연구방법

종합발표   l  국제범죄분류기반 한국범죄분류(안) 개발결과 : 국제범죄분류 특성, 한국범죄명 연계 원칙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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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한국범죄분류 공동세미나

• 연계원칙

⑥결합범은 법정형이 중한 범죄로, 법정형이 동일한 경우
범죄행위로 침해당하는 법익이 중한 정도에 따라 연계한다. 

⑦결과적 가중범은 치사형태를 제외하고 고의의 기본범죄와
연계한다.

연구방법

• 연계원칙(⑤,⑥ 수정)

④가능한 모든 죄명코드에 대하여 1대 1 연계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2개 이상 또는 누락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후술하는
설명서에 작성한다.

⑤미수범, 교사, 방조, 미수교사, 미수방조는 연계하지 않는다.

⑥예비·음모는 연계하지 않는다.

➢ ⑤ 예비(예비교사 및 방조), 음모(음모교사 및 방조), 
미수(미수교사 및 방조), 교사, 방조를 각각 해당 범죄의 기수
항목 및 정범의 범죄에 연계한다.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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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분류별 용어 검토결과 (예시)

연구결과

ICCS 대분류 기존 용어 변경안

01

01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사망을 야기할 의도로하는 행위 01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을 의도한 행위

0103 고의에 의하지 않은 살인 0103 비고의치사

01031 살인 고의 및 중한 상해 고의 이외의 고의살인 01031 살인 고의 및 중한 상해 고의 이외의 고의 살인

01032 과실에 의한 살인 01032 과실치사

02
020211 미성년자 약취/유인 020211 미성년자 비영리목적 약취/유인

020221 납치 020221 납치(영리등 목적약취/유인)

05 050110 사업장침입절도 050110 사업장(사무실, 공장, 상점)  침입절도

07

070311 뇌물증뢰 070311 증뢰

070312 뇌물수뢰 070312 수뢰

070420 불법문화재매매 070420 문화재불법거래(유통, 운반,소지 등도 포함)

08
080450 시세 조작 또는 내부자 거래 080450 시세 조종 또는 내부자 거래

080810 노동법 위반 080810 집단적 노사관계법 위반

10
10011 대기오염‧저해유발행위 10011 대기오염 유발행위

10013 토양오염‧저해유발행위 10013 토양오염 유발행위

11 110131 무력분쟁 관련 불법 살생, 사망이나중상을야기하는행위 110131 무력충돌 관련 불법 살해, 사망이나 중상의 야기 또는 기도

• 대분류별 용어 검토결과: 수정사유

• 포섭되는 행위유형을 명확하게 표현

• 행위 속성에 대한 명확한 해석 필요

• 우리나라 법률체계와 현실에 맞게 용어를 번역하고 정의할
필요성 대두

• 일상용어를 현행 법률용어로변경(단, 분류해설서에는평이한
용어활용)

연구결과

종합발표   l  국제범죄분류기반 한국범죄분류(안) 개발결과 : 국제범죄분류 특성, 한국범죄명 연계 원칙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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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한국범죄분류 공동세미나

• 연계검토 결과 (종합)

연구결과

대분류
선행연구 연계검토

2020 증감
2018 2019 제외/수정 추가

01 916 25 387 1,278 362 

02 792 56 1,975 2,711 1,919 

03 331 16 758 1,073 742 

04 70 169 239 169 

05 306 52 1,350 1,604 1,298 

06 57 15 143 185 128 

07 1,255 23 34 1,266 11 

08 486 138 90 438 -48 

09 195 37 463 621 426 

10 70 8 146 208 138 

11 8 8 0

• ICCS-죄명코드 연계검토 결과

• 세분류 연계원칙 적용

• 누락된 코드 추가 및 중복연계 수정

• 교사, 방조, 미수, 미수교사, 미수방조, 예비, 예비교사, 예비방조, 
음모, 음모교사, 음모방조 포함 연계

• 발생빈도를 반영한 특별법 연계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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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검토 결과(교사, 미수, 방조 등 포함 연계)

연구결과

추가 분류코드부여

11 교사

12 방조

13 미수

14 미수교사

15 미수방조

16 예비

17 예비교사

18 예비방조

19 음모

20 음모교사

21 음모방조

• 연계검토 결과(중복코드 수정)

연구결과

죄명코드 죄 명 대분류 대분류 2020

0103010000 국기국장모독 8 9 9

0103010100 국기모독 8 9 9

0103020000 국기국장비기 8 9 9

0103020100 국기비기 8 9 9

0104000000 국교에관한죄 8 9 9

0113310600 과실방사성물질방출 2 10 10

0113311100 과실방사성물질유출 2 10 10

0113311600 과실방사성물질살포 2 10 10

0122110000 공연음란 3 8 8

0122110100 공연음란 3 8 8

종합발표   l  국제범죄분류기반 한국범죄분류(안) 개발결과 : 국제범죄분류 특성, 한국범죄명 연계 원칙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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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검토 결과(특별법 연계)

연구결과

• 연계검토 결과(특별법 연계)

연구결과

특별법범 2018년(위반건수) 대분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92,030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140,515 9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15,241 9

기타특별법 54,393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24,440 9

근로기준법 46,856 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8,585

자동차관리법 21,464

도로교통법 13,958 9

저작권법 10,28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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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검토 결과(시산결과 예시)

연구결과

ICCS 소분류 ICCS 세분류
발생건수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09011
무기,폭발물의소지 또는
사용

090112
기타 무기나 폭발물
불법 소지, 사용

1 3 2 2 1

090113
화학, 생물학, 방사능
물질 불법 소지, 사용

527 559 773 933 686

09012 무기 및 폭발물밀매 0 0 0 0 0

09021
사업장 보건 안전 침해
행위

6,303 6,239 9,242 10,127 9,165

09029 기타 보건 안전 침해 행위 1,621 2,091 2,409 1,562 1,504

09039
컴퓨터 시스템을
침해하는기타 행위

3,883 3,942 4,280 3,431 3,574

09040 국가보안침해 행위 7,458 6,317 6,436 7,393 7,010
09051 범죄 조직 가담 0 24 36 50 82
09059 기타 조직범죄 관련 행위 0 0 4 2 0
09070 단순 교통위반 359,100 374,871 386,785 296,097 197,099

09090
기타 공공안전 및
국가보안
침해 행위

26 27 24 26 21

• 연계검토 결과(시산결과 예시)

연구결과

ICCS 소분류 ICCS 세분류
발생건수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07011 금융사기 070112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금융사기

532 4,524 2,687 2,348 1,479

07019 기타 사기 316 427 554 2,267 3,679

07021 지불수단위조
070211 현금 지불수단 위조 1,800 1,554 1,758 2,780 1,192

070212 비현금 지불수단위조 415 332 272 290 183

07023 문서 위조 15,013 14,675 12,794 12,080 11,607

07029 기타 위조 2,107 2,456 2,124 2,772 2,434

07031 증수뢰
070311 증뢰 519 730 589 619 453

070312 수뢰 950 1,084 1,012 1,046 997

07032 횡령 23,007 23,912 21,383 19,419 20,205

07033 공권력 남용 1,593 1,747 1,780 2,266 2,972

07034 영향력 거래 12 20 17 25 16

07039 기타 부패 행위 5,781 5,992 5,741 4,821 5,401

07041 자금 세탁 204 297 240 263 355

07049 범죄수익관련 기타 행위 3,668 4,263 2,086 1,934 965

07090
사기, 부패, 기망 관련 기타
행위

9,071 7,320 5,338 4,721 5,194

종합발표   l  국제범죄분류기반 한국범죄분류(안) 개발결과 : 국제범죄분류 특성, 한국범죄명 연계 원칙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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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검토 결과(분류해설표 예시)

연구결과

• 연계검토 결과(연계표 예시)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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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CS 이행 방안 마련

• 죄명코드 세분화 필요 목록 작성

• KCCS 코드 활용방안 모색(연계율 향상)

• 현재 범죄통계 시스템에 대한 검토 등

논의 및 제언

종합발표   l  국제범죄분류기반 한국범죄분류(안) 개발결과 : 국제범죄분류 특성, 한국범죄명 연계 원칙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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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한국범죄분류 공동세미나

dkwak@cnu.ac.kr 

042-821-5298





3
세션 Ⅰ 주요쟁점

한국범죄분류 개발
주요 쟁점 및

해결방안 모색

ICCS 대분류 07 & 08을 중심으로

지유미 교수(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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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한국범죄분류 공동세미나

ICCS 대분류 07 & 08연계결과

한국범죄분류개발
주요쟁점및해결방안모색

- ICCS 대분류 07 & 08을중심으로 -
대구대학교 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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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대분류07(사기, 기망, 또는부패관련행위)과의연계결과(2)

분류 항목 죄명코드연계
중분류 부패
소분류 증수뢰

세분류 증뢰 형법범 뇌물공여 사전뇌물공여 제자뇌물공여 배임증재 등
특별법범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 등

세분류 수뢰 형법범 뇌물수수 사전뇌물수수 제자뇌물수수 배임수재 등
특별법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소분류 횡령 형법범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특별법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소분류 공권력남용 형법범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실공표 등
특별법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 등

소분류 영향력거래 형법범 알선뇌물수수 알선뇌물공여 등
소분류 불법적인부의축적
소분류 기타부패 특별법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
중분류 범죄수익관련행위
소분류 자금세탁 특별법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소분류 문화재불법거래

소분류 범죄수익관련기타행위 형법범 장물취득 장물양도 장물운반 장물보관 등
특별법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등

중분류 사기 기망 또는부패관련기타행위 형법범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부정행사 등
특별법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I. 대분류07(사기, 기망, 또는부패관련행위)과의연계결과(1)

분류 항목 죄명코드 연계

중분류 사기 형법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준사기 등
특별법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소분류 금융사기

세분류 국가에 대한 금융사기

세분류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금융사기 특별법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등

소분류 기타 사기 형법범 펀의시설부정이용 등
특별법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중분류 위조
소분류 지불수단 위조
세분류 현금 지불수단 위조 형법범 통화위조 통화변조 위조통화취득 등

세분류 비현금 지불수단 위조 형법범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변조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허위유
가증권작성 등

소분류 상품 위조

소분류 문서 위조 형법범 공문서위조 공문서변조 자격모용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
성 등

소분류 기타 위조 형법범 통화유사물제조 공인위조 등

세션 Ⅰ 주요쟁점  l  한국범죄분류 개발 주요 쟁점 및 해결방안 모색 (ICCS 대분류 07 & 08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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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분류08(공공질서, 국가의권위및규제에위반하는행위)과의연계결과(2)

분류 항목 죄명코드연계
중분류 국고세입또는규제조항위반행위 특별법범관세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소분류 국고세입규정위반행위 특별법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소분류 상업또는금융규제위반행위 특별법범이자제한법위반 등

소분류 도박규제위반행위 형법범도박 도박개장 복표발매 복표취득 등
특별법범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등

소분류 재화의밀수
소분류 시세조종또는내부자거래
소분류 기타공공행정또는규제조항위반행위 특별법범문화재보호법위반
중분류 이민관련행위 특별법범출입국관리법위반 등
소분류 이주자밀입국범죄
소분류 이민관련기타불법행위
중분류 사법제도위반행위 특별법범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소분류 사법방해 형법범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 등

소분류 사법명령위반 형법범도주 집합명령위반 피구금자탈취 등
특별법범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소분류 범죄의사
소분류 공모
소분류 기타사법제도위반행위 형법범법정모욕 법정소동 등
중분류 민주적선거관련행위 특별법범국민투표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등
소분류 유권자에게과도한영향을미치고자하는 행위 형법범선거방해 등
소분류 민주적선거관련기타행위 특별법범정치자금법위반 등
중분류 노동법에반하는행위
소분류 집단적노사관계법위반행위 특별법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소분류 개별적근로관계법위반행위 특별법범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
중분류 기타공공질서 국가의권위및규제위반행위 형법범국기모독 국기비방 등

II. 대분류08(공공질서, 국가의권위및규제에위반하는행위)과의연계결과(1)

분류 항목 죄명코드연계
중분류 공공질서위한행위규범위반행위
소분류 폭력적무질서범죄 형법범소요 다중불해산 등

소분류 사회적 종교적공공질서규준및규범관련행위 형법범예배방해 설교방해 장례식방해 제사방해 등
특별법범경범죄처벌법위반 등

소분류 기타공공질서위한행위규범위반행위 특별법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중분류 공공질서위한성규범위반행위 특별법범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소분류 성매매범죄 특별법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
한법률위반성매매 등

소분류 음란물범죄
형법범음화반포 음화판매 음화임대 음화전시 등
특별법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등

소분류 기타공공질서위한성규범위반행위 형법범공연음란 등

중분류 표현의자유또는규제관련행위
소분류 표현의자유위반행위
소분류 규제되는사회적신념 관점표현행위

세분류 종교적신념 관점관련규범위반행위

세분류 편협성및혐오조장관련규범위반행위

세분류 규제되는사회적신념 관점표현관련기타행위

소분류 표현의자유또는규제관련기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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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타분류’와의연계지양(1)

대분류 사기 기망 부패 관련 행위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사기
금융사기

국가에 대한 금융사기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금융사기

기타 사기 기타 사기

• 2018년도연구
• 사기죄, 준사기죄등관련죄명코드 ‘기타사기’(07019)와연계

• 2020년도연구
• 사기죄, 준사기죄등관련죄명코드 ‘사기’(0701)와연계

• 특정범죄가다른분류로분류될수없는예외적경우에만 ‘기타분류’로분류고려
• 사기죄, 준사기죄등관련죄명코드 ‘기타사기’(07019)와연계시, 통계왜곡우려
• 사기죄, 준사기죄등관련죄명코드 ‘기타사기’(07019)와연계시, ICCS 
범죄분류체계와우리범죄구성요건체계부합되지않는다는점드러나지않음

ICCS 대분류 07 & 08
연계쟁점및해결방안

세션 Ⅰ 주요쟁점  l  한국범죄분류 개발 주요 쟁점 및 해결방안 모색 (ICCS 대분류 07 & 08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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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연구
• 공인등위조죄, 사인등위조죄관련죄명코드 ‘문서위조’(07023)와연계

• 2020년도연구
• 공인등위조죄, 사인등위조죄관련죄명코드 ‘기타위조’(070290)와연계

• ICCS상서명위조(forging signature)가 ‘문서위조’(07023)의포함항목으로제시
• 그러나이는서명위조가 ‘문서위조’를위한수단이될수있음을의미

• 인장위조, 서명위조등은문서위조뿐아니라, 유가증권위조등의수단도됨
• 인장위조, 서명위조등이문서위조, 유가증권위조등의수단인경우별도의인
장위조죄, 서명위조죄등불성립

비교: 공인위조죄등 ‘기타위조’와의연계

I. ‘기타분류’와의연계지양(2)
대분류 사기 기망 부패 관련 행위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위조

지불수단 위조
현금 지불수단 위조

비현금 지불수단 위조

상품 위조 상품 위조

문서 위조 문서 위조

기타 위조 기타 위조• 2018년도연구
• 자격모용에의한유가증권작성죄, 허위유가증권작성죄, 자격모용에의한공∙사문서작성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진단서작성죄등관련죄명코드 ‘기타위조’(07029)와연계

• 2020년도연구
• 자격모용에의한유가증권작성죄, 허위유가증권작성죄등관련죄명코드 ‘비현금지불수단
위조’(070212)와연계 & 자격모용에의한공∙사문서작성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진단서작성죄
등관련죄명코드 ‘문서위조’(070230)와연계

• 구성요건적행위보다는행위객체에초점을맞춘 ICCS [중분류 0702]의범죄분류
• 유가증권, 문서등행위객체에대한어떠한행위까지범죄화할것인지는국가입법정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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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호법익을고려한연계(2)
대분류 공공질서 국가의 권위 및 규제에 위반하는 행위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표현의 자유
또는 규제
관련 행위

표현의 자유
위반행위 표현의 자유 위반행위

규제되는 사회적
신념 관점 표현행위

종교적 신념 관점 관련 규범 위반행위
편협성 및 혐오 조장 관련 규범 위반행위
규제되는 사회적 신념 관점 표현 관련 기타행위

표현의 자유 또는
규제 관련 기타행위 표현의 자유 또는 규제 관련 기타행위

• 2018년도연구
• 명예훼손죄, 모욕죄등관련죄명코드 ‘규제되는사회적신념/관점표현행위’(08032)와연계

• 2020년도연구
• 명예훼손죄, 모욕죄등관련죄명코드 ‘규제되는사회적신념/관점표현행위’(0701)와연계하지
않음

• ICCS [대분류 08]은사회적또는국가적법익, 특히 [중분류 0803]은사회적법익보호
• 명예훼손죄, 모욕죄등은개인의 ‘외부적명예’라는개인적법익보호

• ICCS는명시적으로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중분류 0209]로분류
• ICCS [소분류 08032]는혐오표현의범죄화등을예상한범죄분류

• 혐오표현자체는아직우리나라에서범죄화되지않음

II. 보호법익을고려한연계(1)
대분류 공공질서 국가의 권위 및 규제에 위반하는 행위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공공질서 위한
성규범 위반행위

성매매 범죄 성매매 범죄
음란물 범죄 음란물 범죄
기타 공공질서 위한
성규범 위반행위

기타 공공질서 위한
성규범 위반행위

• 2018년도연구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동법
제14조의2) 에해당하는죄명코드 ‘음란물범죄’(08022)와연계

• 2020년도연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하 “성폭력처벌법”)상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동법
제14조)에해당하는죄명코드 ‘음란물범죄’(08022)와연계하지않음

• 소분류 의 ‘음란물범죄’ 포함하여 중분류 의 ‘공공질서를위한성규범
위반행위’의보호법익은 사회의건전한 성풍속과같은사회적법익

• 성폭력처벌법상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인한개인의성적자유에대한상당한침해야기

세션 Ⅰ 주요쟁점  l  한국범죄분류 개발 주요 쟁점 및 해결방안 모색 (ICCS 대분류 07 & 08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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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연구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이하“자본시장법”)위반죄전체에부여된하나의죄명코드‘상업또는금융규제위반행
위’(08042)및 ‘시세조종또는내부자거래’(08045)에중복연계

• 2020년도연구
• 자본시장법위반죄전체에부여된하나의죄명코드 ‘국고세입또는규제조항위반행위‘(0804)와연계

• 자본시장법은시세조종행위(동법제176조, 제443조제1항제4호)및내부자거래행위(제174조, 제443조제1항제1호)범죄화
• 이는 ‘시세조종또는내부자거래’(08045)에해당

• 자본시장법은이외에도무인가영업행위(제11조 , 제444조제1호), 미등록영업행위(제17조, 제445조제1호) 등범죄화
• 이는 ‘상업또는금융규제위반행위’(08042)에해당

• 자본시장법위반죄중최소한시세조종행위와내부자거래행위에별도의죄명코드부여필요

대표적예: 자본시장법위반죄죄명코드세분화요구

대분류 공공질서 국가의 권위 및 규제에 위반하는 행위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국고세입
또는 규제
조항 위반
행위

국고세입 규정 위반행위 국고세입 규정 위반행위
상업 또는 금융규제 위반행위 상업 또는 금융규제 위반행위
도박규제 위반행위 도박규제 위반행위
재화의 밀수 재화의 밀수
시세조종 또는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또는 내부자거래
기타 공공행정 또는 규제조항 위반행위 기타 공공행정 또는 규제조항 위반행위

III. 죄명코드세분화요구

대분류 연계 관련 세분화 요구되는 대표적 죄명코드

죄명코드 죄명 현재 연계된 분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금세탁

경범죄처벌법위반 사회적·종교적 공공질서 규준 및 규범
관련행위

관세법위반 국고세입 또는 규제조항 위반행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국고세입 또는 규제조항 위반행위

문화재보호법위반 공공행정 또는 규제조항 위반
기타행위

출입국관리법위반 이민 관련 행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법명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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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세션 Ⅰ 주요쟁점  l  한국범죄분류 개발 주요 쟁점 및 해결방안 모색 (ICCS 대분류 07 & 08을 중심으로)



4
세션 Ⅱ 개선과제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정책수립을 위한

범죄분류 활용 방안

강   욱 (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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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한국범죄분류 공동세미나

Ⅰ. 성공적인 ICCS 
이행방안 마련

Ⅱ. 범죄분류 활용방안

관련기관의 인식 제고

ICCS 추진 운영단 구성

범죄통계 시스템 재검토

ICCS 이행 계획 수립

시스템의 개발

범죄추세 비교 분석

공식범죄 통계 개선

범죄예측 시스템 발전방안 마련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강 욱 (경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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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통계에 관련되는 주요 기관들이 ICCS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

관련기관의 인식 제고

검찰, 경찰, 해양경찰, 법원, 법무부등의적극적인참여유도

특별 사법 경찰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 주요 자치단체 참여 필요

ICCS의 기본 개념과 ICCS 이행의 장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

ICCS 필요성 공감

관련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

세션 Ⅱ 개선과제   l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정책수립을 위한 범죄분류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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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한국범죄분류 공동세미나

KICS 운영 사례

2004.05.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
(전자정부사업)

2005.01.형사사법통합 정보체계 추진단 발족

2005.08.- 2007. 제1차-2차 사업진행

2008.-2009. 제3차-4차 사업진행: 공통시스템은 법무부 운영단을
신설해 관리

2010.07.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공통운영단을 구성

ICCS 실현을 위한 가칭 ‘ICCS 추진·운영단’을 구성

ICCS 추진 운영단 구성

법원, 검찰, 경찰, 해양경찰, 법무부 등의 주요 기관
주요 특별 사법경찰기관
통계청과 통계 전문가 그룹

통계청: ICCS 추진·운영단 구성의 실무적 책임을 담당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KICS)’의 사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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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통계의 현황

조선총독부시정연보 (朝鮮總督府施政年報, 1912-1942)

조선은행 조사부에서 조선경제연보(朝鮮經濟年報, 1948-49)를 발간

검찰은 검찰 및 사법경찰기관의 범죄통계를 종합하여
「범죄분석」이라는 책자를 매년 발간하고 있음

경찰은 전국 각급 경찰관서에서 전산 입력한 형사사건을 토대로

범죄통계를 집계하고 있으며, 「범죄통계」를 매년 발간하고 있음

원표중심의 범죄통계시스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범죄통계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

범죄통계 시스템의 개선을 추구하고 개선된 범죄시스템과의 연계

범죄통계 시스템 검토

세션 Ⅱ 개선과제   l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정책수립을 위한 범죄분류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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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한국범죄분류 공동세미나

KICS와의 연계

자료의 재코딩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ICCS의 분류체계와 죄명코드를 연계

현재의 범죄분류 체계와 ICCS의 분류체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

시스템의 개발

ICCS의 범죄 분류 체계와 현행 범죄 분류 체계의 비교, 기관간의
역할과 임무 등이 포함

계획의 목표와 비전, 단기, 중기, 장기 이행 방안이 마련

이행 계획은 구체적이며, 측정가능해야 하고, 기관간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함

ICCS 이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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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추세 비교 분석

세션 Ⅱ 개선과제   l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정책수립을 위한 범죄분류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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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한국범죄분류 공동세미나

경찰의 ‘범죄통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범죄와 검거추세,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추세 등을 포함하는 범죄개요, 죄종별 발생
·검거·처리 관련 통계, 범죄자·피해자 특성 관련 통계 등으로 구성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10년간 범죄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 및
당해 연도의 주요 범죄유형별 특성을 담고 있으며, 범죄발생 검거
및 처리, 범행·범죄자·피해자·범죄자 유형별 특성

미국: 국가 사건기반 보고 시스템(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NIBRS)

영국: 통계청이 범죄통계의 발행책임

공식범죄 통계 개선

한국과 일본의 범죄통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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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2017년부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범죄분석·예측
시스템 '클루'(CLUE, Crime Layout Understanding Engine)를
개발

치안 정보 데이터와 52종의 공공 데이터를 결합

2008년 미국 LA 경찰청(LAPD): 예측적 경찰 활동(Predictive 
Policing)을 추진

2010년 특정 범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시하고 프레드폴
(PredPol) 시스템을 연구·개발

범죄예측 시스템 발전방안

세션 Ⅱ 개선과제   l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정책수립을 위한 범죄분류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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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한국범죄분류 공동세미나

공공데이터 (인구통계, 지도, 기상 등), 치안데이터 (생활안전, 
교통, 수사 등), 실시간 데이터 (CCTV, 민원 신고 등)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실시

한국형 스마트치안 시스템을 완성 -> 치안산업 활성화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의 수출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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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l i c k t o e d i t c o m p a n y s l o g a n .

세션 Ⅱ 개선과제   l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정책수립을 위한 범죄분류 활용 방안






